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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망, 
국민의 아이디어로 이름 짓는다

-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협력 네트워크」 이름짓기 공모전 개최 -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 사무총장 박종필)은「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이름을 국민에게 직접 공모하는 이름짓기 공모전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중앙·지방 
정부, 민간 노동센터, 노동단체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의 노동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체계다. 각 기관이 가진 노동상담, 
교육, 법률지원, 권리구제 등의 서비스를 노동자의 필요에 맞게 연결해, 
일하다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노동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에는 노동권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
(https://naver.me/5ulSiZMf)에「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이름과 그 의미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부가 수행했으면 하는 역할에 대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접수작은 창의성, 완성도, 적합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11월 18일 발표한다. 선정작 1점에는 온누리 상품권 50만원을, 
참가자 중 추첨으로 50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https://naver.me/5ulSiZMf


  박종필 사무총장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함께 이어가는 것이 중요
하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이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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